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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산업구조의 전반적인 변화모습을 파악하는데 있어서는 대체로 국민소득

통계가 주로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국민소득통계는 국가전체의 경제활동을 포괄적

으로 나타내기 위한 거시통계이므로, 산업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는데는 유용한

자료지만, 산업부문별 통계가 국민소득통계로 변환·정리되는 과정에서 원자료가

갖는 현장감이 상실되기 쉽다.

『사업체기초통계』는 통계청이 종사자 1인 이상인 전국의 모든 사업체를 조사대

상으로 하는 통계조사로서 경제조사통계로서는 국내에서 포괄범위가 가장 큰 통계

이다. 이 통계에서는 포장마차, 노점상 등을 제외한 우리나라의 모든 사업체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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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잘 전달해준다.

지금까지 우리경제 성장의 견인차가 되었던 제조업은 점차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

특히 제조업은 고용을 가장 많이 흡수한 산업이었는데, 1990년대이후 제조업부문의

고용이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 또한 제조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고용을 흡수하

였던 도·소매업 부문에서도 고용이탈이 가속되고 있다. 반면 새로운 산업분야로

각광받고 있는 정보, 통신, 사업서비스 등 분야는 고용이 크게 확대되고 있지만, 원

래 고용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타부문으로부터 방출되는 고용을 모두 흡수하기는 어

렵게 보인다.

앞으로 경제의 견인차로서 제조업의 위상은 여전히 중요하며, 또 경제성장에 대한

신산업분야의 기여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들 산업으로서는 고용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고용측면에서는 지금까지 관심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

던 저생산성의 전통적 노동집약형 산업(음식·숙박업, 개인서비스업 등)에 대한 관

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1. 경제발전과 산업활동

산업활동의 구체적인 모습은 그 나라의 경제발전 정도나 자연환경 등에 따

라 달라지게 된다. 천연자원이 풍부한 국가에서는 이것을 활용하는 산업이

발전하고, 또 우리나라와 같이 인구가 많고 천연자원이 부족한 국가는 사람

을 활용하는 산업의 발전에 치중하게 된다. 또 경제수준이 앞서 있는 선진국

들은 높은 기술과 자본을 필요로 하는 고도화된 산업활동에 주력하는 반면,

후진국들은 생산물의 가치는 낮지만 별다른 기술과 자본이 필요하지 않는

산업을 위주로 하게 된다.

국가마다 다른 자연적 조건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한 나라의 경제수준과 산

업활동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나라의 산업활동이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발전해 나감에 따라 그 나라의 경제는 발전한다. 거꾸로 나라의 경제가 발전할수록

낮은 수준의 산업활동은 지탱하기가 어렵게 되어 점차 높은 수준의 산업활동으로

이행하게 된다. 왜냐하면 경제가 발전할수록 사람들에게 지불하여야 할 임금이 높

아지는데, 기업이 높은 임금을 지불하면 낮은 수준의 산업활동으로는 이익을 남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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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산업활동은 점차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면 산업활동의 수준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산업활동을 통해 얼마나

높은 가치의 물건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가를 말하는 것이다. 생산활동을 하기 위

해서는 노동력(사람)과 자본(돈) 그리고 기술이 필요한데, 산업활동의 수준을 높이려

면 생산에 필요한 노동력, 자본, 기술이 고급화되지 않으면 안된다. 더 많은 교육을

받고 높은 기술을 가진 사람이 생산을 수행할수록, 그리고 좋은 기계를 갖추는 것

과 같이 생산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할수록 또한 더 뛰어난 기술을 채택할수록 산업

은 발전하고 그 수준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산업의 발전은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산업가운데는 많은 자본과 높은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산업과 적은

자본과 낮은 기술로도 수행할 수 있는 산업이 있다. 나라 전체의 경제수준이 높아

질수록 전자의 비중이 늘어나는 대신 후자는 쇠퇴하게 된다. 또 하나의 산업발전

방향은 동일산업의 내부에서 나타나는 변화이다. 경제가 발전할수록 같은 물건을

생산하더라도 사람의 손이나 원료의 투입을 낮추는 방향, 그리고 같은 비용으로 더

좋고 가치 있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도록 생산방식이 바뀌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산업활동의 중심이 낮은 수준의 산업에서 높은 수준의 산업으로 이동

하고, 그리고 동일 산업내에서도 생산활동 방식이 진보되는 현상을 산업구조의 고

도화라고 말한다. 우리나라가 1960년대에는 섬유 등 경공업에 중점을 두다가 경제

가 발전할수록 자동차, 전자, 반도체, 정보통신 등으로 산업활동의 중심이 옮겨지는

것, 그리고 저급품을 생산하던 섬유산업이 점차 고급품을 생산하게 된 것 등이 이

러한 산업구조 고도화의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산업활동의 중심이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의 산업으로 이동하든, 혹은 기존 산

업이 고도화되든 관계없이 이러한 진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생산활동에 좀 더

우수한 투입물이 투입되어야 한다. 과거의 우리나라 주요 수출산업이었던 「가발제

조업」에 비해 최근의 「반도체산업」이 뛰어난 연구인력, 우수한 기술자, 대규모의 자

본, 최첨단 설비 등 고도의 투입물을 필요로 한다는 점은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산업의 발전에 따라 기존의 산업이 어떻게 고도화되어 가는지 의류산업의 예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 산업발전 초기단계에서는 질기고 따뜻한 옷만 만들면

충분하였다. 이러한 단계에서는 규격화된 옷감과 재봉기술이 좋은 숙련기능공들만

있으면 옷을 만들어 팔 수 있었다. 그러나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옷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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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하는 기준도 까다롭게 되어, 좀 더 좋은 옷을 만들지 않고는 기업들이 살아남

을 수 없는 환경이 되었다. 더 좋은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옷감과 기술자 뿐만 아

니라 색상을 고르는 안목, 패션감각을 가진 디자인 능력, 소비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마켓팅 능력 등과 같은 고도의 투입물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산업의 발전에 따른 투입물 구성의 변화에 따라 산업 생산의 핵심축이 바뀌게 되

는 경우도 적지 않다. 앞에서 예를 든 의류산업의 경우 과거에는 생산의 핵심이 숙

련기능공에 의한 재봉기술에 있었으나, 산업이 고도화됨에 따라 그 생산의 핵심축

이 디자인 부문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 등이 좋은 예가 될 것이다.

2 . 산업발전 과정

가 . 산업발전의 특징

우리나라는 일제 36년간의 식민지지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폐허 위에서 경제

개발을 시작하였다. 1950년대까지 미국의 원조에 의지하던 경제는 1962년부터 시작

된 경제개발5개년 계획을 계기로 점차 자립의 틀을 잡기 시작하였다.

단기간에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정부는 경제개발의 방향을 공업화로 정하

였다. 그러나 공업화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업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자

본과 기술이 필요하였으며, 또 공장을 건설한 후 생산되는 제품을 팔아야 할 시장

이 있어야 했다. 그러나 이 당시 국내에는 이러한 3가지 조건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못하였다. 자본도 기술도 모두 부족하였으며, 국민들의 소득도 크게 낮았으므

로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팔 곳이 마땅치 않았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는 방안으로 채택된 것이 대외지향적 공업화전략이다. 부족

한 자본과 기술을 외국으로부터 도입하여 공장을 짓고 생산시설을 갖추어, 저임의

풍부한 국내 노동력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한 후 수출을 통해 이것을 외국에 판다

는 전략이었다. 이러한 대외지향적 공업화를 위해 정부는 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산업을 선정하여 이들에게 금융지원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였다.

정부의 산업지원정책은 이후 점차 강도는 약화되었지만 1990년대 초반까지 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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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는 유지되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산업은 외국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

의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다. 산업구조도 1960년대에는 경공업이 중심이 되었으나

1970년대에 들어서는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전환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전자, 자동

차, 조선, 석유화학, 반도체 등 고기술산업으로 산업의 중심이 바뀌었다. 최근에는

정보산업을 비롯한 신산업이 각광을 받으면서, 앞으로 이들 신산업과 기존의 산업

군이 다양한 형태로 서로 보완하면서 새로운 산업발전의 길로 들어설 것으로 전망

되고 있다.

정부주도의 산업발전형태는 우리 경제에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동시에 가져왔다.

부족한 국내의 생산자원을 정부가 한 곳에 모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에 집중적

으로 투자함으로써 단기간에 산업발전이 가능하였다는 것은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시장경제체제하에서는 산업의 발전이 시장기능을 통해 이루어질 때 경제가

자연스러운 흐름을 타고 안정적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시장경제체제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능을 정부가 대신하였기 때문에 시장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였다. IMF 사태라 불리는 1997년말의 경제위기도 근본적으로

는 시장기능이 원활하게 작용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초래된 결과라 볼 수 있다. 이

러한 사례는 정부주도 산업발전의 좋지 못한 측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나 . 산업구조변화의 패턴

산업구조란 나라의 경제에서 각 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구성을 말하는 것이다. 국

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경제발전이 낮은 단계에서는

전체 경제에서 1차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며, 경제가 발전할수록 그 비중은

줄어들고 2차산업(공업)의 비중이 커진다. 경제가 어느 정도 발전단계에 이르면 2차

산업의 비중은 줄어드는 대신 3차산업(서비스업)의 비중이 확대된다.

<표 1>에는 세계 주요국가의 산업구조가 정리되어 있다. 이 표를 보면, 선진국일

수록 1차 및 2차산업(농림어업 및 광공업)의 비중이 낮고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세계최대의 농산물 수출국가이면서 과거 세계의 공업을 선도하였던

미국의 경우 농림어업의 비중은 2%에 불과하며, 서비스업이 72%를 차지하여 서비

스 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바뀌었다. 이러한 낮은 농림어업 비중, 높은 서비스업

비중의 산업구조는 프랑스, 영국, 덴마크, 일본 등 선진국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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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되는 현상이다. 개발도상국의 경우는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 등의 예를 보듯이 광공

업의 비중도 높지만 1차산업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80∼1998년간 주요 국가들의 산업구조 변화를 살펴보면 선진국들은 1980년에

이미 1차산업의 비중이 극히 낮은 상태에 있었으며, 이 기간 중에 주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광공업부문의 비중이 크게 줄어들고, 그에 상응하여 서비스업의 비중

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개발도상국들은 1차산업의 비중이 크게 하

락하고 그 감소분 만큼 광공업 및 서비스업의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즉 인도네시아, 태국 등의 국가는 농림어업비중의 감소가 광공업 비중의 증가로

연결되었지만, 중국, 인도 등은 서비스업 비중의 증가를 가져왔다. 우리나라는 선진

국과 개발도상국의 중간 형태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농림어업부문의 비중은 지난

19년간 10%포인트나 줄어든 대신 서비스업의 비중이 크게 늘어났지만, 광공업부문

의 비중이 여전히 높을 뿐만 아니라, 추세상으로도 비중이 증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 주요국가의 산업구조

(단위 : %)

농림어업
광공업1)

서비스업
제조업

1980 1998 1980 1998 1980 1998 1980 1998

한국 15 52) 40 442) 28 322) 45 512 )

미국 3 2 33 26 22 18 64 72

일본 4 2 42 37 29 24 54 61

프랑스 4 2 34 26 24 19 62 72

영국 2 2 43 31 27 21 55 67

덴마크 5 4 29 29 20 21 66 67

중국 30 18 49 49 41 37 21 33

인도네시아 24 20 41 45 14 25 34 35

인도 38 29 24 25 16 16 38 46

태국 23 11 29 41 22 32 48 48

주: 당해연도 가격을 기준으로 한 구성비임
1) 건설업, 전기·가스·수도사업 포함
2) 한국은 1999년 통계치임

자료: 통계청, 『국제통계연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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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산업구조의 변화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변화를 좀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표 2>는 1970년부

터 1999년까지 우리나라 주요 산업의 발전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 표에는 1970

년의 각 산업부문별 국내총생산액(불변가격)을 100이라 하였을 때 1981년, 1990년

및 1999년의 산업부문별 국내총생산액이 지수로서 표시되어 있다. 국내총생산은

1999년 777로서 지난 29년간 약 7.8배로 규모가 확대되었는데, 「농업·임업·어

업」과 「광업」은 각각 1.9배 및 1.6배로 확대된 반면에 여타 산업은 평균이상으로

확대되었다. 이 가운데서도 특히 「제조업」은 23.7배,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은 50.2배나 확대되었다.

산업별 성장의 결과로 우리나라 산업구조는 지난 30년간 크게 변화하였다. <표

3>에서 보듯이 1970년에는 「농업·임업 및 어업」이 27.1%를 차지하였으나, 이후

이 산업부문의 비중이 점차 낮아져 1999년에는 불과 5.0%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광업」 또한 1970년의 1.5%에서 1999년에는 0.4%로 줄어들었으며, 이외에도 「도

소매업 및 음식·숙박업」이 16.8%에서 10.9%로 낮아졌다. 이들 산업을 제외한 여

타 산업은 전반적으로 비중이 증대되었다. 현대 공업사회에서 생산부문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제조업」이 1970년의 21.2%에서 1999년 31.8%로 늘어난 것을 비

롯하여, 「금융 및 보험업」이 7.0%에서 19.7%로 증대되는 등 경제전체에서 차지하

는 2차 및 3차 산업의 비중이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표 2>와 <표 3>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매우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

다. 1970∼1999년 사이에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조업부문은 약1.5배

(21.2%→31.8%), 「운수·창고·통신업」은 별다른 변화(6.8%→7.0%)를 보이지 않았

는데 비하여,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은 3배(7.0%→19.7%) 가까이

증대하였다. 그런데 같은 기간중 이들 산업의 국내총생산액(실질GDP) 증가율을 비

교해 보면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12배)에 비해 「제조업」(24배)

과 「운수·창고·통신업」(50배)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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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산업별성장추이(1995년 불변가격 기준, 1970 = 100)

1981 1990 19991)

국내총생산액 205 469 777

농업·임업 및 어업 134 159 193

광업 175 184 157

제조업 465 1,234 2,371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618 2,251 5,016

건설업 251 751 906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 217 524 826

운수·창고 및 통신업 359 759 1,636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234 611 1,198

주: 1) 잠정치임

<표 3> 산업구조의 변화

(단위: 구성비 %)

1970 19811) 1990 19992)

산업 90.0 88.6 90.3 91.0

농림어업 27.1 15.5 8.5 5.0

광업 1.5 1.7 0.8 0.4

제조업 21.2 28.3 28.8 31.8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1.6 2.3 2.1 2.6

건설업 5.1 7.0 11.4 8.8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 16.8 13.4 13.4 10.9

운수·창고 및 통신업 6.8 8.1 6.7 7.0

금융·보험업 7.0 9.6 14.7 19.7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2.8 2.7 3.9 4.9

정부서비스 7.7 7.7 7.4 7.4

기타 2.3 3.7 2.3 1.6

국내총생산 100.0 100.0 100.0 100.0

주 : 경상가격 기준 구성비임
1) 1980년은 냉해로 인한 농산물 흉작, 제2차 석유파동 영향 등으로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
였던 해였기 때문에 전반적인 추세를 파악하는 데는 부적절하여 1981년 통계를 이용하였음

2) 잠정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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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핏 생각하면 통계의 잘못처럼 보이는 이러한 모순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

를 갖고 있다. 일반적으로 산업구조는 경상가격, 산업성장은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측정하는데,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제조업」과 「운수·창고·통신업」

부문의 생산물의 상대가격이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에 비해 빠른

속도로 낮아져 왔다는데 있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제조업」 및 「운수·창고·

통신업」부문에서 생산성 향상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져 이들 부문의 생산물의 가격

이 여타부문과 비교하여 크게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들 산업

은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상으로 중요하게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경상가격 , 불변가격 , 상대가격

경상가격이란 명목가격이라고도 하는데 화폐가치로 표시되는 가격을 말한다. 1985년의 운
동화 한 켤레가 5,000원이고 1995년은 20,000원이라면 이 가격이 바로 1995년과 10년 전의
운동화에 대한 경상가격이다. 불변가격이란 품질이 변하지 않는 한 가격 역시 동일하다고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위에서 예를 든 운동화의 경우 품질이 같다면 경상가격으로 표시할
경우 4배로 올랐지만 불변가격으로 표시할 경우 양년도의 가격은 같다고 보는 것이다.
상대가격이란 두 물건의 교환비율을 말한다. 소형TV의 가격이 1985년, 1995년 모두 10만원
이라 한다면 운동화와 TV의 교환비율은 20:1에서 5:1로 변화하였다. 따라서 TV에 대한 운
동화의 상대가격은 4배로 높아졌으며, 거꾸로 운동화에 대한 TV의 상대가격은 1/ 4로 낮아
진 것이 된다.
산업구조를 나타낼 때는 그 당시의 상대가격인 경상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

며, 산업성장을 측정할 때는 가격상승으로 인한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불변가격을 기준으
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3 . 산업의 모습

가 . 산업의 전반적 모습

통계청이 실시한 『1999년 사업체 기초통계』의 잠정결과를 보면, 1999년 말 현재

우리나라에는 292만 3천개의 사업체가 있으며, 이들 사업체에서 일하는 종사자수는

1,303만 6천명에 이른다. 1993년에 비해 사업체수는 26.8%, 종사자수는 6.5% 늘어난

수치이다. 1993∼1996년간에는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모두가 크게 늘어났으나, 199

6∼1999년간에는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사업체수는 근소하게 늘어나는데 그쳤으며,

종사자수는 오히려 약 100만명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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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산업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의 변화

사업체수(개) 종사자수(천명)

1993 1996 1999 1993 1996 1999

전산업 2,304,250 2,807,802 2,922,520 12,245 14,007 13,036

농업, 임업 717 2,095 2,159 7 25 23

어업 443 852 863 18 38 38

광업 2,779 2,587 2,120 57 36 24

제조업 282,565 313,656 296,295 3,936 3,754 3,150

전기, 가스, 수도 1,295 1,321 1,377 39 53 56

건설업 51,799 69,417 64,384 595 1,061 649

도매 및 소매업 897,754 999,421 908,588 2,396 2,623 2,348

숙박, 음식점업 408,512 554,121 600,500 1,037 1,377 1,453

운수업1) 128,743 206,808 237,776 591 750 739

통신업2) 3,727 4,784 6,742 83 119 130

금융 및 보험업 28,328 37,465 35,777 731 784 653

부동산 및 임대업3 ) 75,807 91,318 96,411 196 295 311

사업서비스업4 ) 43,248 53,307 62,056 316 515 546

공공, 사회보장 15,841 17,324 12,825 548 613 581

교육서비스 84,897 102,266 102,525 658 819 865

보건, 사회, 복지 31,738 45,117 58,545 258 354 429

오락, 운동관련사업5) 68,579 89,584 115,140 189 250 288

기타 개인서비스업6 ) 177,478 216,359 318,437 539 541 754

주: 1) 1993 및 1996년 통계는 「운수, 창고 및 통신업」가운데서 「통신업」을 제외한 것임
2) 1999년 통계에는 별도로 분류된 「통신업」에 해당하며, 1993 및 1996년 통계는「운수, 창고
및 통신업」가운데서 포함된 「통신업」을 분리한 숫자임

3) 1993년 및 1996년 통계는 대분류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가운데 「부동산업」과 「기계
장비및 소비용품 임대업」을 합한 숫자임

4) 1993년 및 1996년 통계는 대분류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가운데 「정보처리 및 기타 컴
퓨터운용 관련업」, 「연구 및 개발업」 및 「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을 합한 숫자임

5) 1993년 및 1996년 통계는 대분류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운데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에 해당하는 숫자임

6) 1993년 및 1996년 통계는 대분류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운데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을 제외한 숫자임

자료: 통계청, 『1999년 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잠정결과』, 200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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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와 종사자수의 현황을 주요 산업별로 알아보기로 하자. 그러나 「농업·임

업 및 어업」 부문은 총사업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대다수를 차지하므로

여기서는 일단 설명을 제외하기로 한다. 1999년 현재 사업체수 기준으로 볼 때 가

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은 「도매 및 소매업」으로서 전체 사업체수의

31.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숙박 및 음식점업」이 20.5%로 그 뒤를 잇고 있

다. 그리고 「기타 개인서비스업」이 10.9%, 「제조업」이 10.1%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4개의 주요 산업이 전체 사업체수의 70%를 상회하고 있다.

<표 5> 주요 산업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비중

(단위 : %)

산업명 사업체수 종사자수 산업명 사업체수 종사자수

제조업 10.1 24.1 부동산 및 임대업 3.3 2.4

건설업 2.2 5.0 사업서비스업 2.1 4.2

도매 및 소매업 31.1 18.0 공공, 사회보장 0.4 4.5

숙박, 음식점업 20.5 11.1 교육서비스업 3.5 6.6

운수업 8.1 5.7 보건, 사회, 복지 2.0 3.3

통신업 0.2 1.0 오락, 운동관련사업 3.9 2.2

금융 및 보험업 1.2 5.0 기타 개인서비스업 10.9 5.8

자료 : 통계청, 『1999년 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잠정결과』

종사자수를 기준으로 보면 제조업이 전체의 24.1%를 차지하여 가장 비중이 높으

며, 그 다음으로는 사업체수의 비중이 높았던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 및 음

식점업」이 각각 18.0%와 11.1%로 뒤를 잇고 있다. 사업체수는 「도·소매업」 및

「숙박 및 음식업」 등 특정 산업에 크게 편중되었으나 종사자수는 제조업을 제외

한다면 산업별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사업체수의

비중이 높았던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이 대체로 영세사업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업체당 종사자수가 적은 반면, 「제

조업」, 「건설업」, 「전기, 가스, 수도사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등

은 상대적으로 기업화가 진전된 산업으로 사업체당 종사자수가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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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사업체 규모별 현황

<표 6>에서 사업체 규모별 현황을 살펴보면, 1999년말 현재 종사자 1∼4인의 영

세규모 사업체가 253만개로서 전체의 86.6%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종업원 100∼

299인과 300인 이상인 사업체는 각각 0.3% 및 0.1%에 머물고 있다. 즉 우리나라 전

체 사업체의 99.6%가 영세 및 소규모 사업체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

다.

종사자 1∼4인의 영세사업체에서 일하는 종사자수는 약 34.4%를 차지하는데 그치

고 있으며, 종사자 5∼99인의 소규모 사업체에 근무하는 종사자수는 40.8%를 차지

하고 있다. 중견 및 대규모 사업체에도 9.7%와 15.1%가 각각 종사하고 있어, 이들

사업체는 비록 그 숫자는 적지만 고용측면에서 볼 때 우리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3∼1999년간 규모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의 변화를 보면 흥미있는 현상이 눈

에 뜨인다. 이 기간중 사업체수 구성에 있어서는 거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즉 영세사업체수의 비중이 6년간 1%포인트 늘어나는데 그쳤으며, 중견 및 대규모사

업체수의 비중은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반면에 종사자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종사자 1∼4

인의 영세사업체에 근무하는 종사자수의 비중이 1993년의 28.5%에서 1999년에는

34.4%로 무려 5.9%포인트나 늘어났다. 반면 종사자수 300인이상의 대규모 사업체에

근무하는 종사자수 점유율은 1993년의 22.6%에서 1999년에는 15.1%로 무려 7.5%포

인트나 하락하였다.

이러한 사업체규모별 종사자수의 변화는 제조업 등 전통적인 산업의 퇴조, 인력절

약형 산업구조로의 이행, 개인 사업의 확대, 산업의 서비스화 등 여러 요인이 복합

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라고 이해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불과 6년이라는 짧

은 기간 중에 이러한 사업체 규모양태의 급격한 변화가 나타난 것은 놀랄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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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사업체 규모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사업체수(개) 종사자수(천명)

1993 1996 1999 1993 1996 1999

합 계
2,304,250

(100.0)

2,807,802

(100.0)

2,922,520

(100.0)

12,245

(100.0)

14,007

(100.0)

13,036

(100.0)

1-4인
1,972,055

(85.6)

2,400,242

(85.5)

2,530,498

(86.6)

3,460

(28.5)

4,265

(30.4)

4,486

(34.4)

5-99인
321,467

(14.0)

395,626

(14.1)

381,766

(13.0)

4,728

(38.6)

5,604

(40.0)

5,318

(40.8)

100-299인
7,922

(0.3)

8,864

(0.3)

7,839

(0.3)

1,288

(10.5)

1,440

(10.3)

1,267

(9.7)

300인 이상
2,806

(0.1)

3,070

(0.1)

2,417

(0.1)

2,769

(22.6)

2,698

(19.3)

1,966

(15.1)

자료 : 통계청, 『1999년 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잠정결과』

산업별 사업체의 평균규모를 보면 <표 7>에서 보듯이 1999년의 우리나라 전체 사

업체당 평균 종사자수는 4.5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업체 통계의 의미가 없는 「농

업 및 임업」, 「어업」을 제외할 경우 종사자기준으로 사업체의 평균규모가 가장

큰 산업은 「공공, 사회보장」부문으로서 사업체당 종사자수가 평균 45.3인으로 나

타나고 있다. 그 뒤로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조업」은 11.1인으로 여타 산업에 비해 평균규모가 비교

적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업체 평균규모가 2∼3인의 영세한 산업으로서는 「도매 및 소매업」, 「오락,

운동관련 사업」,「숙박 및 음식점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이 있다. 사업체

규모가 영세한 이들 산업은 사업체수와 종사자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도매 및 소

매업」을 제외하고는 앞으로 사업체수와 종사자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특히 고용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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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주요산업의 사업체당 평균종사자수

(단위 : 명)

산업명 평균종사자수 산업명 평균종사자수

전산업 4.5 통신업 19.3

제조업 11.1 금융 및 보험업 18.3

전기, 가스, 수도사업 40.6 부동산 및 임대업 3.2

건설업 10.1 사업서비스업 8.8

도매 및 소매업 2.6 공공, 사회보장 45.3

숙박 및 음식점업 2.4 교육서비스 8.4

운수업 3.1 보건, 사회, 복지 7.3

오락, 운동관련 2.5 기타 개인서비스업 2.4

자료 : 통계청, 『1999년 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잠정결과』

다 . 주요 산업별 변화 모습

산업의 전반적인 변화모습을 파악하는데 있어서는 오랜 기간에 걸친 통계자료를

토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통계자료의 제약상 1993∼1999년의 6년간 통계를 통

하여 산업이 유형별로 변화하는 모습을 개략적으로 알아보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기로 한다.

제1절에서 설명한 바 있듯이 경제발전에 따라 발전하는 산업이 있는가 하면 쇠퇴

하는 산업도 등장한다. 앞으로 비중이 더욱 낮아질 1차산업을 제외한다면, 전반적으

로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의 비중이 높은 「제조업」 및 「도매 및 소매업」, 「건

설업」등이 정체 혹은 쇠퇴의 모습을 보이는 반면, 「숙박 및 음식업」, 「운수

업」, 「통신업」, 「부동산 및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오락, 운동관련 사

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이 사업체수나 종사자수 기준에서 빠른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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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주요 산업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1993=100)

사업체수 종사자수

1996 1999 1996 1999

전산업 122 127 114 106

제조업 111 105 95 80

건설업 134 124 178 109

도매 및 소매업 111 101 109 98

숙박 및 음식점업 136 147 133 140

통신업 128 181 144 158

사업서비스업 123 143 163 173

오락, 운동관련사업 131 168 132 153

기타개인서비스업 122 179 100 140

주 : 각 산업별로 1993년 사업체수, 종사자수를 100으로 보고 환산한 것임

자료 : 통계청, 『1999년 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잠정결과』

(1) 성장둔화 산업

□ 제조업

제조업의 사업체수는 일관된 경향을 보이지 않으나, 종사자수는 줄어드는 경향이

뚜렷이 보인다. 사업체수의 경우 1993년을 100으로 보았을 때 1996년은 111로 늘어

났으나, 1999년은 105로 줄어들고 있다. 이 기간중 전산업의 사업체수 변화와 비교

해 보면 제조업체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종사자수 기

준으로 볼 때 제조업의 위축은 더욱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1993년의 종사자수를

100으로 하였을 때 1996년에는 95, 1999년에는 80으로 6년간 제조업 부문의 종사자

수는 80% 수준으로 축소되었다.

제2절에서 살펴본 바 있듯이 국민경제상에서 차지하는 제조업의 비중은 근소하나

마 상승되어온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실질국내총생산 측면에서도 여타 산업에 비

해 빠른 속도로 성장해 왔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경제의 강점은 제조업에 있었

으며, 국제경제여건을 감안하더라도 향후 상당기간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발전해 나

가지 않을 수 없는 여건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의 향후 추이는 중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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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의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감소와 관련하여 이 통계에서 우리가 주목하여야

할 점은 「운수업」, 「통신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등의

빠른 성장이다. 이들 산업은 기본적으로 기업에 대한 서비스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

데, 제조업은 이러한 산업과 연계를 통해 더욱 고도로 발전할 수 있다. 즉, 제조업

은 재화의 생산이라는 본래의 기능에 더욱 충실화·고도화함으로써 효율이 높아지

고, 제조업에 부수되는 여타 기능은 기업서비스업으로 이전되어 산업 상호간의 협

조·보완관계를 통해 관련 산업이 동시에 고도화되어 가는 결과라 해석할 수도 있

는 것이다.

□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은 유통혁명이라는 말로 대변되듯이 1990년대 들어 가장 극

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는 산업이다. 이러한 유통업의 변화는 정보·통신기술 및 물

류기술의 발달 등 공급측면의 요인과 소비행동의 변화 등 수요측면의 요인이 상승

작용을 일으켜 나타난 결과이다.

유통업의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통계상으로는 「도매 및 소매업」의 사업체

수 및 종사자수가 상당한 속도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도매 및 소매업」에 포함된 「소비자용품 수리업」을 제외할 경우 더욱 뚜렷이

나타난다.

「도매 및 소매업」의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감소는 역설적으로 유통업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결과이다. 「도매 및 소매업」이 중심이 되는 유통업은 그동안 우리나

라 산업가운데 가장 낙후된 부문의 하나였으나, 1990년대 이후에 진행된 유통혁명

과정에서 사업체의 대형화, 경영의 효율화 및 생산성 향상이 급격히 진행되었다. 이

에 따라 한계적 영세사업체의 퇴출과 동시에 인력의 효율적 활용이 이루어짐으로써

사업체수와 종사자수는 줄어드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유통업은 산업이 발전할수록 그 전체적인 규모가 줄어드는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다. 유통업의 기본적 기능은 물건을 생산자로부터 수요자에게 전달하는데 있다.

유통이 효율화된다는 것은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낮춘다는 것-유통마진의

축소, 물건의 거래에 따르는 생산자 및 소비자들의 수고를 덜어주는 것 등-을 의미

한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소비하는 물건의 전체적인 양이 증가하지 않는 한, 유통업

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효율화될수록 유통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는 낮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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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특성을 감안한다면 앞으로도 유통업의 발전에 따라 「도매 및 소매업」의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는 감소하는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건설업

제조업과 함께 실물생산부문의 중요한 다른 한 축인 건설업은 1993∼1996년간에

는 큰 폭으로 늘어났으나, 그 이후로 사업체 및 종사자 양측면에서 규모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이는 1997년의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경기침체에 따른 국내건설수요

가 크게 줄어든 데 원인이 있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국내 주요건설사업이 완료단계

에 들어서면서 건설시장의 규모가 전반적으로 축소되고 있는데 보다 큰 이유가 있

는 것으로 짐작된다.

우리나라의 사회간접자본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부족한 상태이므로 앞으로 상당

기간은 건설수요가 어느 정도 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경제의 발전

에 따라 사회간접자본이 점차 정비된 이후에는 공공건설수요가 낮아지고, 주택보급

률의 확대와 산업부문의 성장이 안정화되면서 장기적으로는 건설수요가 상당히 둔

화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해외건설사업에 있어서도 저가격에 바탕을 둔

시공중심의 건설사업은 점차 한계를 가질 것이다. 이러한 전반적인 여건변화에 따

라 장기적으로 건설수요는 점차 축소되어 우리나라 건설업도 선진국과 같이 설계,

감리, 공정관리 등 고부가가치 부문으로 발전하면서 전체적인 산업규모는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 고성장 산업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건설업」등은 사업체나 종사자수 기준으로 산

업규모가 작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기·가스·수도사업」, 「숙박, 음식점

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사업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오락, 운동관련 사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은 산업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이들 산업은 크게 세 부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산업발전을 선도해 나

가는 첨단산업 분야로서,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사업서비스

업」 등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두 번째는 국민들의 소득수준향상에 따른 소비활동

의 다양화와 풍요로운 생활 추구에 따라 수요가 확대되는 산업분야로서 「숙박,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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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점업」,「오락, 운동관련 사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세

번째는 국민복지수준의 향상에 따른 수요확대 분야로서 「교육서비스업」, 「보건,

사회, 복지사업」 등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여기서는 향후 규모확대가 예상되는 분야 가운데 「통신업」, 「사업서비스업」

등 첨단산업분야와 「숙박, 음식점업」, 「개인서비스업」 등 전통적인 저생산성 분

야를 중심으로 간략히 언급하고자 한다.

□ 첨단산업분야

「통신업」, 「사업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등의 산업분야는 경제전체의

기업활동의 고도화에 따라 기업활동 지원기능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확대되어 지금

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사업체수나 종사자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첨단산업분야는 그 자체로서 독자적으로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는 부문과 여타 산업

의 투입재로서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관련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두가지 부

문으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독자적 시장의 형성이 기대되는 산업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통신분야

일 것이다. 이 분야에서는 이미 휴대전화 등이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였고, 향후 무

선화상전화 등 새로운 사업의 등장으로 산업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외에 고속정보통신망 등 새로운 사업분야가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 이들 산

업의 특징은 기술발전의 속도가 너무 빨라 향후 몇 년간의 단기예측조차 어렵다는

데 있다. 새로운 신기술의 도입과 이를 둘러싼 기존기업 및 신규기업간의 치열한

경쟁속에서 이들 산업은 상승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여타 산업부문에 대한 투입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산업으로는 「사업서비스

업」이 대표적이다. 기업활동이 거대화, 복잡화되고 활동영역이 세계로 확대되면서

법률, 광고, 컨설팅, 정보시스템 개발 등 수많은 종류의 사업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수요에 따라 이들 산업의 규모도 크게 확대될 것으

로 전망되지만, 이들 산업의 성장에는 한계가 있다. 이들 산업은 기업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부수적·파생적 수요를 충족하는 사업이므로 그 자체가 거대산업으로 자

리잡기는 어려우며, 그 대신 이들 산업의 성과는 타산업의 성과로서 간접적으로 발

현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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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업」, 「사업서비스업」 등 첨단분야는 이와 같이 앞으로 빠른 성장이 예상

되지만, 국민들의 소득을 창출하는 중심산업으로서는 한계를 가진다. 이들 산업분야

는 발전속도가 빠르기는 하지만 통신업의 경우에서 보듯이 자본집약적 산업으로서

고용흡수력이 크지 않으며, 아직은 경제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또 수요가

여타 산업으로부터 파생되어 나타나는 2차수요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들

산업분야는 그 자체의 성장보다는 제조업, 유통업 등 기존의 산업분야와 연계됨으

로써 여타산업의 효율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게 되는 산업발전 촉매제로서의 기능

이 더욱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컴퓨터 관련산업의 경우 컴퓨터제조업을 제외한 소프트웨어

제작업 등은 그 자체의 시장규모로 볼 때 현재로서는 대수로운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이러한 컴퓨터 관련사업은 기업의 생산관리, 사무자동화, 효율적인 물류체계

의 구축 등에 기여함으로써 여타 기업의 효율성을 혁신적으로 제고해 주고 있다.

즉, 컴퓨터 관련산업의 성과는 컴퓨터관련 산업내에서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여타 산업의 생산성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발휘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기업활동은 더욱 전문화, 고도화되어 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기업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활동을 기업이 자체적으로 모두 처리하기는 어

렵다. 따라서 기능별로 전문성을 가진 외부 기업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경우가 늘어

날 것인데, 이러한 기업간 협조·보완관계의 강화에 따라 「사업서비스업」은 앞으

로 더욱 규모가 확대될 것이다.

□ 전통적 노동집약형 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개인서비스업」등은 우리 경제의 저생산성·전근대적 산

업부문의 중심을 이루는 산업분야로서 종사자수 기준으로 17%에 육박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관심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다. 이들 산업의 경제적 기능은 거의 무시되

어 왔을 뿐 아니라, 소비지향적 업종 등과 같은 부정적 시각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 산업은 국민들에 대한 고용기회의 제공, 소비생활의 다양화와 고도화에의 대

응이라는 두 가지 점에서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산업발전 혹은 경제발전의 목표는 모든 국민이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하는데 있

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한, 나라의 경제성장은 무의미하다.

국민들이 잘 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일자리가 제공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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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고

용하였던 「제조업」과 「도매 및 소매업」부문에서 고용이 급격히 줄어드는 경향

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산업분야에서 이탈되는 고용과 매년 새로이 발생하는 고용을 다른

분야에서 받아들여야 한다. 앞으로 유망산업으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사업서비스업」 등 첨단산업분야는 비록 그 성장속도가 빠르다고는 하지만 산업

규모 자체가 작고, 또 대부분 일정수준 이상의 학력과 기술을 요구하기 때문에 고

용흡수 여력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이에 비하여 「숙박 및 음식점업」 및

「개인서비스업」 등은 생산성이 낮고 노동집약적이기 때문에 많은 일손을 필요로

하고, 또 특별한 전문적인 지식·자격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므로 고용흡

수력이 매우 높다. 따라서 앞으로 이들 산업분야는 우리나라의 고용측면에서 지금

보다는 높은 관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소비자들의 소비생활도 점차 고도화되어 갈 것이다. 지금

까지는 기본적인 생활수요를 충족시키는 소비가 중심이 되었다면, 앞으로는 개인의

생활을 좀 더 윤택하고 보람있게 하는 소비에 대한 욕구가 커질 것이다. 그러므로

소비자들은 더욱 안락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즐기기 위하여 외식, 여행, 건강, 스포

츠, 레저 활동 등에 더 많은 소비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수요는 소비생활의

고도화에 따라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수요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풍요로운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기초생활

에 투입되는 시간을 절약하려는 경향이 커질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가

정내에서 해결하였던 가사일을 외부 업체에 맡기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며, 그 결과

로서 개인서비스업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수요는 좀 더

고도의 소비생활에 필요한 시간을 만들기 위한 간접적 수요라 할 수 있을 것이다.

(3) 신산업의 등장

1980년대부터 시작된 정보통신혁명, 생명공학 등 첨단 신산업의 확산에 따라 산업

의 중심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빠른 속도로 이동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에 있

어서 산업의 중심이 하드웨어를 생산하는 제조업에서 소프트웨어를 생산하는 서비

스업으로 이동하는 이러한 현상을 경제의 서비스화 , 경제의 소프트화 혹은 탈공

업화 사회 등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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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제전반에 걸친 구조변화에 따라 산업의 중심으로서 새로이 각광을 받고

있는 이러한 산업을 일반적으로 신산업 , 또한 신산업이 주류를 이루게 되는 경제

를 신경제라고 부르고 있다. 이러한 신경제의 개념과 영역에 대한 분명한 정의는

어렵지만, 대체로 새로운 금융기법을 중심으로 한 금융산업부문, 컴퓨터 및 정보관

련 산업, 지식집약형 서비스 산업, 고도 사업서비스업 등의 산업이 중심을 이루고,

벤처기업 등 역동성을 갖춘 새로운 기업군이 경제활동의 주역을 이루게 되는 경제

를 의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한가지 유의하여야 할 점은 정보산업 , 생명공학 , 지식산업 , 문화산업 ,

벤처산업 등의 개념이 산업분류상의 산업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즉

이러한 분류는 특정의 기술이나 기업의 활동형태의 특징에 따라 부여된 정의로서,

이들 산업은 새로운 사업의 등장을 통해 나타나기도 하지만, 기존 산업의 혁신·변

화에 의해 초래되기도 한다. 정보산업의 예를 들자면 정보산업에는 인터넷 사업, 소

프트웨어 사업 등과 같은 새로운 사업도 포함되지만, 출판업 혹은 컴퓨터제조업(제

조업), 인텔리전시 빌딩 건설(건설업), 새로운 물류시스템의 개발(도매 및 소매업),

전자금융거래(금융업) 등과 같은 많은 기존 산업들도 정보산업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배경속에서 신산업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눈부신 발전을 보이는 것이 사

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산업의 발전이 기존산업의 퇴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

아들여서는 안될 것이다. 신산업 혹은 신경제는 기존 산업분야에서 신기술의 접목

과 이를 통한 혁신의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라 . 향후의 산업변화

정보기술(IT)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최근의 경제 변화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산업혁명이후 최대의 경제적 변혁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다. 산업혁명에 비견되는

이러한 급속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장래 우리 산업의 모습을 예견한

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먼저 수요측면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신산업부문에 대한 일반 소비자의 수요는 과

거에 비해 크게 늘어나고 있다. 휴대전화, 게임소프트웨어 등 새로운 상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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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유의하여야 할 점은 이러한 신산

업 상품에 대한 수요는 비록 그 속도가 빠르기는 하지만, 일반 사람들의 생활에서

주소비품 혹은 기초소비품이 아니며, 따라서 전체 소비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서

도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앞으로 급속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전

자상거래의 경우에도 거래 대상은 소프트웨어 보다는 하드웨어가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며,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신산업부문은 판매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에 중점을

둘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산업부문

의 시장규모는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질 것이다.

기존산업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은 소비수준의 향상에 따라 점차 까다롭게 변

모하고 있다. 기존의 제품에 비해 새로운 기능을 추가한 제품, 세련된 디자인의 제

품, 좀 더 개성적인 제품 등 소비가 다양화·개성화되고 있다. 변화하는 소비자 욕

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기업은 디자인, 성능 등에 더 많은 중점을 두어야 하는데, 그

러기 위해서는 제품을 만드는데 있어서 디자인, 정보기술, 감성 등 새로운 투입요소

의 비중이 커져야 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새로운 투입요소는 기존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서는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이므로, 이를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외부의

전문기업과 상호 협조·보완관계를 이루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다. 즉, 생산요소로서

의 정보, 서비스, 지식 등의 투입이 늘어나고 이에 따른 기업간 거래(B2B거래)가 크

게 늘어날 것이다.

한편 공급측면에서도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앞에서 지적한 신산업분야에 대한

기업수요의 증가는 기존 산업분야에 있어서 투입물 구성의 변화라는 결과를 가져온

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제조업 제품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원재료, 에너지비용 등

실물 투입물의 비중이 컸지만, 앞으로는 디자인, 색상, 광고, 개성 등과 같은 무형의

투입물이 점차 커질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공장자동화, 사무자동화, 물류시스템의

구축 등에 의해 기업활동의 효율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

다른 산업에 속한 기업간의 협조·보완관계의 증대는 기존 산업의 질과 성격을

크게 변화시키게 될 것이다.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기존의 중심산업들

은 끊임없는 효율화와 함께 산업의 핵심기능을 중심으로 고도화될 것이다. 이에 따

라 이들 산업의 실질적 생산은 향상되고 고도화되겠지만, 전체적인 규모는 오히려

축소되는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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